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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일화순동면작업실에서이정록작

가를만났다.그는사진속에자연의빛을아

날로그적으로담아내오고있는사진작가다.

자연에서 포착한 신비로운 생명의 에너지

를‘빛’으로표현하는작업을한다.

그가 사용하는 기법은 어둠 속 오랜 시간

셔터를연상태에서사진을찍는 ‘라이트페

인팅’. 문득 보면 그래픽을 입힌 것 같지만

그의 작품은 오롯이 필름카메라와 플래시

만으로얻어진결과물이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리얼리

티를 담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진에

찍힌 대상이 어딘가 존재할 거란 믿음을 갖

고있잖아요.현실적모습에어떤표현이더

해질때무엇보다강렬한인상을주는거죠.”

그는오랜시간한곳에머물고,며칠에걸

쳐 그곳을 찾고 또 찾는다. 작업은 주로 깜

깜한밤에이뤄진다.어둠이내려앉으면시

각정보가 사라지고 대상과의 거리감도 희

미해진다.그렇게피사체와자신이그장소

에공존한다는느낌이들면그때셔터를누

른다.

“모든감각이열리는순간이있거든요.‘본

다’는행위는사실지극히주관적인것이고,

위계관계가 형성돼요. 날이 밝을 땐 피사체

의속살을보기힘들거든요.주로밤시간대

여러방식으로실험해보고있어요.”

자연의 생명과 숭고함을 바탕으로 10여

년간이어온‘생명나무’시리즈부터음각형

태의 배경에 찰나의 빛을 활용해 에너지를

담아낸 ‘나비’ 연작,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인 한라산 백록담 전설에서

착안한 ‘루카’ 시리즈 등 무수한

작업들은 자연의 아우라와 그의

상상이 만들어낸 근원적 세계를

표방한다.

지난달4일마무리된서울포스

코미술관에서의 초대개인전 ‘밤,

정화와승화의시간’은작가의학생시절실

험적인 작품에서부터 신작까지 아우른 대

표작 64점을 선보인 전시였다. 30여 년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자리로 이때까지의 작업

을 정리하면서도 새로운 개념과 형식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

“옛날 작업부터 최근의 작품들까지 전체

를관통하는키워드가있더라고요. ‘이세상

에있는모든존재는신비롭다’는거예요.많

은 존재가 자신의 신비를 쉽게 드러내진 않

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야지 이

를감지할수있거든요.본격적인작업을시

작하기 전 나름대로의 정화 단계를 거칩니

다.작업하기가장좋은상태로내자신을맞

추는 거죠. 내면이 투명해지면 그때야 비로

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요. 작업은 짧게는

몇시간,길게는수개월이걸리지만결국예

술의 가치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경이로운

체험의결과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성과언어로는풀어낼수없는어떤것.

태생적으로 묘사가 불가능한 체험인 ‘숭고’

를 구현하려는 그의 작업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이어질예정이다.

“그간 작업하면서 외부환경뿐 아니라 내

면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모든것을아울러다시한번긴호흡으로실

험적인 작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자연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전한 기쁨, 이러한 흔

적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생각

입니다.” /최명진기자

“자연에서포착한생명의신비·숭고함담아내고파”
<2>이정록작가

빛을활용해자연에서포착한신비로운생명에너지를사진속에담아내는이정록작가가지난3일화순동면작업실에서사진작업을진행하고있다. /김충식기자

라이트페인팅기법활용, ‘빛’으로피워낸존재의가치

어둠속자연의아우라와상상으로근원적세계펼쳐내

“공간은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돼

있다는게현대물리학에서의정의

에요.예를 들면 어떤 공간에선 강

렬한 느낌을 얻잖아요.눈에보이

고사진에찍히는것도있지만분

명담기지않는게있어요.전이를

포착해사진으로표현하고있습니

다.배경을 찍고 여기에빛을 활용

한기법을입히는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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